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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록

● 작가, 인문학자

● 저서: <금척>, <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>, <바이칼>, <소설 풍수>, <붓다의 십자가> 등

침묵보다 못한 말

“지금처럼 우리 둘이 얘기할 때, 꼭 우리뿐일까? 우리 둘 

사이에서 누군가 조용히 듣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 

안 들어? …… 그래, 바로 그 침묵이 늘 대화 상대 사이에 

끼어 있단다. 침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세상을 관찰

해온‘아주 오래된 자’란다. 그 침묵은 언제 어디서든 뭇 

생명이 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죄다 듣

고 있는지도 몰라.” 

“무서워요, 할머니.” 

“무섭고말고. 그걸 알았다면 앞으로 그 침묵에게 부끄

러운 말은 좀처럼 입 밖으로 안 내놓는 게 좋아. 침묵보다 

못한 말을 해서 뭐하겠니!” 

김종록의 <질라래비 훨훨>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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